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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는 앉아서 검색하니? 나는 돌아다니며 검색한다! 

 

 

-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/Mobile 이용시간 비교 

-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활동적인 20대는 PC보다 스마트폰 활용시간 높아 

- 활동적이지만,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위한 스마트 폰 활용기술개발 중요 

 

 

 

 

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/Mobile 활용행태를 비교한 결과, 연령에 따라 다양한 

활용패턴이 도출되었다.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해 6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의 

6,0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Mobile 인터넷 및 PC 인터넷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, 20대

(만 19-29세)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(180분/주당)이 Mobile 인터넷의 

평균이용시간(112분/주당)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. 그 동안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

Mobile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왔으나, 실제 사용량을 기

반으로 한 실증 데이터로 플랫폼 별 사용량을 분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. 

 

다만,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이동성이 높은 19-29세 사용자의 경우 Mobile 인터넷의 평균

이용시간(196분/주당)이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. 하지만, 스마트폰 활용에는 

익숙하지만, 이동성이 떨어지는 30-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PC 인터넷의 사용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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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bile 인터넷의 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. 즉,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스마트폰

의 연령별 활용능력뿐 아니라 취업여부 등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가 PC/Mobile 이용패턴에 영향

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 

 

한편, PC 인터넷과 Mobile 인터넷의 이용시간 격차는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

60-69세 노년층에서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60대 Mobile 인터넷 평균이용시간은 주당 약 29

분이었으며, 이는 Mobile 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20대 평균이용시간(196분/주당)의 약 

1/7정도에 머물렀다. 

 

 

  

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즉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Mobile 인터넷의 사용은 

사실 지적 능력이 퇴화하고, 이동성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 따

라서, 이들 계층의 스마트폰 보급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며, 이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

지기능저하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방법 및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. 

 

모바일 홈페이지  

<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> 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

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. 스마트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‘IT

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’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/공공기관 전문가들과 

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 

문의: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 

 


